
개미산, 일시적 시장변화 "주춤"
삼성정밀화학 공장 재가동따라 … BASF 시장잠식 가속화

국내 개미산 시장이 9 6년상반기 삼성정밀화학의 공장트러블로 일시 변화가 이뤄졌으나 하반기에는

원상태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특히, 95년말 증설을 완료한 B A S F가 재정비를 통해 9 6년 상반기 국내시장 중 상당부분을 잠식하고

있어 일시적인 수급불균형 상태가 자연 해소될 전망이다.

더욱이 9 5년 수입이 주춤했던 중국산 개미산 수입량도 9 6년 전체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6년 상반기 국내 개미산 수요는 총 5 8 0 0톤으로 9 5년동기 5 6 0 0톤에 비해 3 . 6 %

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.

개미산 수요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은 국내 섬유와 피혁 등 전방산업의 퇴조가 직접적 원인으로

지적되고 있으며, 용도다변화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

생산현황을 보면, 95년 상반기 7 5 0 0톤을 내수공급했던 삼성정밀화학은 공장트러블로 인해 9 6년 상반

기에는 절반수준의 공급에 머물렀으나 2 / 4분기 공장개보수를 통해 정상가동에 돌입, 하반기에는 내

수공급은 물론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B A S F는 9 5년 증설작업으로 원활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물량공급이 타이트해지는 등 수출여력

이 감소해 국내시장에서 부진했으나 9 5년말 연산 1 0만톤에서 1 8만톤규모로의 증설을 통해 9 6년상반

기 2 0 0 0톤을 국내공급, 95년동기 대비 5 3 . 8 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.

9 6년 상반기 B A S F제품 수입량 중 98% base 개미산 2 0 0톤은 미원과 동양엘란코가 각각 조미료 중

간체용, 농약원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

9 5년8월 이후 수입이 중단됐던 중국산은 피혁·섬유의 안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

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9 6년 상반기 국내 개미산 시장점유율을 보면, 총 5 8 0 0톤 중 삼성정밀화학이 3 3 0 0톤으로 56.9% 점유

한 것을 비롯 BASF 2000톤(34.4%), 중국산 3 0 0톤(5.2%), 인디아산 2 0 0톤( 3 . 5 % )을 각각 차지한 것으

로 집계됐다.

개미산의 수요구성비는 피혁용이 6 5 %로 단연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섬유용 25%, 조미료·농약 등

기타가 10% 등으로 나타났다.

가격은 9월현재 국산과 B A S F산이 도착도기준 K g당 8 0 0원, 중국산은 7 5 0 ~ 8 0 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

으며, 내수부진과 치열한 시장쟁탈전으로 인해 연말께 5~10%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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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개미산공급현황(1996. 상반기)

삼성정밀화학
5 6 . 9 %

B A S F
3 4 . 4 %

중국산
5 . 2 %

인디아산
3 . 5 %

5 8 0 0 M / T

국내 개미산 수요구성비( 1 9 9 5 )

피혁용
6 5 %섬유용

2 5 %

기타
1 0 %

M / T


